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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악 전치부 식립된 임플란트 연조직의 흔한 합병증의 하나인 치은퇴축으로 인한매식체 금속 색조의 발현
은 통상적으로 얇은 치은 두께 및 부적절하게 설정한 전치부 협측 골의 두께와 연관된다. 이러한 치은 퇴
축의 원인은 반드시 골의 열개(dehiscences)와 연관되며, 얇은 치은 두께인 경우 이 문제점은 더욱 심화
되는 경향을 보인다.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, 두꺼운 치은 두께를 갖는 경우 상
부 치조골의 흡수에 저항한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. 
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고난이도 술식이며, 식립시에 적절한 협측 골의 
두께를 보존 혹은 이식하여 증대하는 것은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열개나 치은 퇴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
이다. 이를 위해서 연조직 혹은 경조직 이식을 동반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. 임플란트의 생
존율보다 성공율이 중시되는 현재의 임플란트 치의학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연조직 및 
경조직 이식을 동반하여 적절한 초기 고정을 얻은 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시치아로 수복한 증례들을 
통해 환자와 임상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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